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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화음(intermediate harmony) 
 

이   내   선 

  조성음악에서 기본이 되는 두 화성 으뜸화음 I과 딸림화음 V이 만드는 
화성진행 I-V-I의 틀을 기본적 화성진행(fundamental harmonic progression)이라

고 하는데, 중개화음이란 이 화성진행에서 I와 V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화

음들을 말한다. 다시말해 중개화음의 기능은 V로 진행하는 것이며, 반대로 
V에서 진행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예 1에서 보여주듯이, 조성음악의 화

성적 운동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화성진행의 틀 안에서 하행5도 관계에 기
초하고 있는데, V를 선행하는 화음들 중 vii를 제외한 나머지 화음들 IV, III, 
VI, II이 중개화음이 된다(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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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일련의 중개화음군에서 vii(* 표시)가 예외적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이 화음의 성질이 으뜸화음으로 해결되는 불협화음정들을 갖고 있고, 그 역

할이 V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VII를 근음이 생략

된 딸림화음으로 부른다.) 
  V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들 중개화음 모두가 함께 연속적으로 사용될 필

요는 없다. 때로는 2개 혹은 3개의 화음이 연속진행하여 V에 도달할 수도 
있고 (예 2-a), 때로는 각 화음들이 개별적으로 V에 도달하기도 한다 (예 
2-b).  
  조성음악에서 중개화음들은 목표점인 V에 도달하는 화성진행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들 중 특히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화음으

로는 IV, II와 그 전위화음인 II6이 있다. 음계의 4 를 포함한 이들화음 IV와 
II가 I-V의 진행에 삽입됨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화성진행은 한 음계 
내의 모든 음들을 포함하게 되며, 또한 조를 규정짓는 감5도의 음정( 7 - 4 )
이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I의 5도 아래화음인 버금딸림화음 IV은 V와 공통음은 없지만 두 화음의 
근음진행이 베이스 선율을 순차진행으로 연결시키는 강한 선율적 결속력을 
갖는다. 웃으뜸화음 II은 화성진행에 있어서 V와 5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화음의 기능은 V로 움직이는데 강한 화성적 관계를 만들어 준다. 중개화

음에서 II와 II6은 그 기능을 구별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II6-V의 진행은 II-V
와 IV-V의 진행을 결합시킨 것으로, II가 이루지 못하는 베이스선의 순차진

행과 IV가 이루지 못하는 화성적인 결속력을 보완한 진행이며, 종지에서 자

주 나타난다. 특히 단조의 화성진행에서는 II6이 훨씬 자유롭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II가, 마치 장조의 VII처럼, 감3화음인 불협화성이기 때문이며, 따

라서    위치로 바꾸어 협화적 음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이스 상의 음계 3은 I-V-I 진행에서 아르페지오 형태를 만드는 가운데 
음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은 I6으로 처리해서 전체의 진행을 으뜸화음과 관

련짓는 것이다 (I-I6-V-I). 그러나 이 3을 근음진행시키고자 한다면, I-V의 중

간 지점에 가온화음 III이 위치한다. 이 III는 위에서 언급한 중개화음들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화음이 I나 V와는 두 개의 공통음을 갖고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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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화성적인 관계보다는 부드러운 선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I-III-V의 진행은 직접적인 연속화음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화성적 윤

곽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사이에 중개화음들이 삽입되어 화성

진행을 유도한다. 예를 들면 III는 VII를 선행하며, V의 진행에 앞서 IV 혹은 
II6이 삽입된다 (I-VII-III-IV/II6-V).   
  I는 베이스에서 상행 혹은 하행하며 V로 진행할 수 있는데, 후자의 방법

이라면 버금가온화음 VI이 V로 진행하는 화음이 된다. 이 화음은 I 혹은 V
와는 화성적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IV, II 또는 II6  만큼 자주 V로 진행

하지 않으며, I-VI-V-I는 화성적 중요성에 있어서도 2차적인 진행(secondary 
harmonic progression)이라고 한다. VI의 중요한 기눙은 5도 낮은 위치의 II와
의 사이에서 성립되며, 이들 사이의 강한 화성적 관계는 II-V, 혹은 V-I의 
관계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중개화음으로서의 VI는, V으로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II함께 나타날 때에 화성적 결속력을 강화시킨다 (I-VI-II-V-I). 
  이들 중개화음은 목표점인 V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화음(altered 
chord)으로 사용되면서 반음계적 진행을 만들기도 하는데, 가장 흔한 방법이 
장단조혼용(mode mixtures)이다. 이러한 반음계적 사용은 V에 도달하는 추진

력을 강화시킨다(예 3) 
 

 

  특히 중개화음이 장단조혼용에 의해 변화된 화음으로 사용되는 내용은 딸
림화음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곳 -예를 들면 경과부-에서 흥미롭게 발견된다. 
  기본적인 화성진행 내에 포함된 이들 중개화음들은 한 악곡의 형식 안에

서 화성골격으로도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소나타형식의 제시부에서는 딸림

조 영역의 제 2주제를 위해 전조를 준비하는 경과부가 IV 혹은 VI의 조성 
위에서 구성되기도 한다. 예 4-a/4-b 
 

예 4-a 모짜르트, 피아노소나타, K. 570, Bb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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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b 모짜르트 피아노소나타, K. 332, F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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